
[보도자료] “2026-27 NBA, 풀HD 고화질로 더 생생하게!” 쿠팡
플레이, 10인의 전문 중계진과 한국어 중계 대폭 확대
2026. 10. 20.

쿠팡플레이가 미국프로농구(NBA) 2026-27시즌 생중계에 나선다.

10월 21일(수) 개막일 전체 3경기 시작으로 풀HD 고화질 중계 제공
조현일·박세운·손대범·이동환 등 10인의 전문 중계진 출격! 한국어 해설 300여 경기로 확대 편성
경기 프리뷰, 쿠플 한 컷, 쿠플 느바통신 등 자체 콘텐츠에 재치 있는 자막까지�코트 안팎의 모든 순간을 더욱 재미있게

2026. 10. 20. 서울 – 쿠팡플레이가 10월 21일(수) 개막일 전체 3경기를 시작으로 미국프로농구(NBA) 2026-27시즌 생중계에 나
선다. 쿠팡플레이는 풀HD 중계·한국어 전문 해설 편성 확대로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 NBA를 더욱 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차별
화된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중계 경기에 풀HD 고화질 적용, 전년 대비 약 300경기로 확대된 한국어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더 다양한 팀과 선수들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팬들은 선명한 화질과 함께 관심 있는 팀의 활약부터 치열한 순위 경쟁까지
한국어 해설로 접하며, 시즌 전반의 흐름을 더욱 폭넓게 따라갈 수 있다.

NBA의 진수를 전할 10명의 전문 중계진도 함께한다. 오랜 경험과 직설적인 해설로 승부의 맥락을 짚는 조현일, 방대한 데이터와

https://news.coupang.com/archives/67713/
https://news.coupang.com/archives/67713/


전술 분석을 전하는 박세운, 선수와 팀의 역사와 이야기를 풀어내는 손대범, 최신 소식과 트렌드를 날카롭게 짚는 이동환 해설위원
이 각자의 강점과 개성으로 중계를 풍성하게 채운다. 여기에 한장희·채민준·박찬웅·한재웅·박용식·윤영주 캐스터가 호흡을 맞춰 코
트 위 치열한 승부를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 취향에 맞춰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해설 선택’을 통해 한국어와 현지 영어 해설, 무해설 현장음 중 원하
는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멀티뷰’로 한 화면에서 여러 경기를 동시에 볼 수 있다. 해설을 들으며 경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거
나 현장 소리에 집중하고, 동시에 열리는 경기까지 챙겨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NBA를 즐길 수 있다.

현장의 매력을 전할 쿠팡플레이만의 자체 콘텐츠는 중계 사이사이에 재미를 더한다. ▲주요 매치포인트와 중계진의 승부 예측을
통해 경기 본방 사수 이유를 소개하는 ‘경기 프리뷰’ ▲가장 특별한 장면을 한 컷으로 재치 있게 담아낸 ‘쿠플 한 컷’ ▲화제가 되는
NBA 소식에 중계진의 해석을 곁들여 코트 밖 이야기를 전하는 ‘쿠플 느바통신’ ▲중계진과 선수들의 별명을 활용한 재치 있는 자
막으로 팬들에게 친근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가오는 시즌은 슈퍼스타들의 이적과 특급 신인들의 등장으로 지각 변동이 일 전망이다. 필라델피아로 향한 르브론 제임스와 마
이애미에 합류한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각각 새로운 동료들과 우승에 도전한다. 또한, 대학농구 득점왕 AJ 디반사(워싱턴)를 필두로
대린 피터슨(유타), 카메론 부저(멤피스) 등 ‘역대급 황금 드래프트’로 평가된 지난 드래프트의 상위 지명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
칠지도 관심사다.

조현일 해설위원은 “동부로 돌아온 르브론 제임스의 통산 다섯 번째 우승 도전과 특급 신인들의 경쟁, 스테판 커리와 골든스테이트
의 반등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며 “8년 연속 서로 다른 챔피언이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 시즌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
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이번 시즌부터 변경되는 판정과 리그 운영 기준은 변수다. 공격자가 공을 다루지 않는 팔로 수비수를 밀어내는 ‘오프암’ 관
련 판정과, 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전력을 약화하는 ‘탱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세운 해설위원은 “슈퍼스타들의 이적과 특급 신인들의 등장뿐 아니라 탱킹 방지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해야 한
다”며 “승리를 위해 끝까지 경쟁하는 경기가 늘어난다면 팬들이 느끼는 재미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6-27 시즌 NBA 주요 경기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는 ‘스포츠 패스’ 가입자라면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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